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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과거에 비해 노

동시장도 더욱이 활발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에서

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 근로유지와 근로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50.2%, 2014년 51.3%, 2015년 51.8%, 2016년 52.1%, 

2017년 52.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STAT, 2018).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되

고 있는 반면, 불안정한 직업, 높은 실직률, 경력 단절

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저출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근로환경에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여성 근로

자들은 직장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의 억압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면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근로능률 저하로 여성의 실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업

과 관련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며 이에 따른 

건강상 문제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03). 

특히 여성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과 육아부담 

및 가사노동과 같은 주변 환경적인 영향이나 일상에

서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 등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받고 있다(Song, 2001; Choi & Jung, 2013). 여성

은 결혼 후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을 하고자 하나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 시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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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orkers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KNHANES 2th). There were 955 subjects.

Method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women workers.
Result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education(b=0.014, p=0.029)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orkers and non-osteoarthritis(b=0.037, p<0.001)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orker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preventing osteoarthritis 
in non-regula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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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 생존 즉, 나의 경력을 지속하고, 내가 하던 

일의 영역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Park & 

Sohn, 2014). 더욱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에 비

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이 사회생활

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는 남성 근로자 보다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3). 이처럼 열악

한 근로환경과 낮은 근로조건으로 오는 직무스트레스 

등의 건강관련 문제는 정서적 우울이나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심리상

담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정서

적 대응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Jeon & Kweon, 

2015), 여성 근로자들은 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아정체감 위기에 빠져 우울이나 심리적인 불

안과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

다(Kim, 201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직무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ee et 

al,.2013), 이러한 정서적 부조화로 건강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근로 환경에서 오는 업

무 패턴과 업무 특성, 업무 시간으로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Lee & Phee, 2016).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근로자들

의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직무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으며(Jung & Shim, 2011), 일과 가정의 

양립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나(Lee, 2001), 작업환경, 

근무조건, 직무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만이 수행되

었다(Lee et al., 2017). 이처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

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여성 근로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

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제 6기 2차 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

을 다니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건강관련 삶의 질과 각각 비교하고, 

고려된 변수들을 보정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 6기 2차 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제 6기 조사는 3년간 조사구 

576개를 추출하여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교도

소, 군대 등의 시설 및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적절

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0개 표본가구를 선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차 년도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이고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자로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955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1) 종속변수: 건강관련 삶의 질((EQ-5D index)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건강상태 삶의 질의 

측정도구인 EQ-5D를 사용하였다. EQ-5D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

동능력(mobility; M), 자기관리(self care; SC), 일상 활

동(usual activity; UA), 통증/불편(pain/discomfort; PD),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AD)로 분류되었다. 3점 

척도로 된 문항은 ‘전혀 문제 없음’을 1, ‘다소 문제 

있음’을 2, ‘많이 문제 있음’을 3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항 순서대로 ‘11223’상태는 운동능

력과 자기관리는 전혀 문제 없고, 일상 활동과 통증/

불편감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불안/우울은 많은 문제

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은 243개가 나올 수 

있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의 측정도구인 EQ-5D는 가

중치를 계산하여 EQ-5D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값은 클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EQ-5D=1-(0.05+0.096*M2+0.418*M3+0.046*SC2+0.

136*SC3+0.051*UA2+0.208*UA3+0.037*PD2+0.151*P

D3+0.043*AD2+0.158*AD3+0.05*N3)

2)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결혼상태, 가구원 수 등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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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Design

고려하였다. 

근로환경 특성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정규직 여

부, 주당제 근로시간, 변형 근로시간, 근로시간제, 골

관절염 의사진단 여부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하

루 평균 수면시간은 양적 변수를 ‘5시간 이하’, ‘6-8시

간’, ‘9시간 이상’의 3점 척도로 재분류 하였다. 정규

직 여부는 2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주당제 근로시간

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변형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 ‘저녁근무와 밤근무’, ‘분할근무 및 교대근무’

로 3점 척도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근로시간제는 

‘전일제’, ‘시간제’의 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 및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

당제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상관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고려된 변수들을 

보정한 후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Version 23.0K,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이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높아질

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

Socio-demographic characterisitcs

Age

Education

Household income

Married state

Number of household member

Working environment

Sleeping time

Employment status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Pelxible schodule

Work part time

Osteoarthritis

EQ-5D index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Q-5D P-value

Total 955  0.89±0.05

Age 20-30 328 0.896±0.029a

<0.00140-50 472 0.894±0.035b

≥60 155 0.857±0.091c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9 0.859±0.087c

<0.001
Middle school 95 0.881±0.064b

High school 319 0.893±0.036ab

≥College 382 0.899±0.018a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100 92 0.858±0.096b

<0.001
≤100-199 126 0.889±0.036a

≤200-299 145 0.884±0.059a

≥300 592 0.894±0.035a

Married state Married group 607 0.893±0.038
0.002

Partnerless 348 0.881±0.063

Number of household member 1 102 0.866±0.082b

<0.001

2 232 0.884±0.062a

3 270 0.891±0.040a

4 265 0.896±0.024a

≥5 86 0.895±0.028a

abc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1. The Health-related Qual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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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교

육수준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

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또한 높을수

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

는 경향이었다(p<0.001).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 건

강관련 삶의 질이 0.893, 미혼은 0.881로 기혼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2).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4명이상일 때는 건강관련 삶

의 질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

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81, 6-8시간은 0.892, 9

시간 이상은 0.868로 적정 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질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고용상태는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1). 주당제 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주당제 근로시간이 길수

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었다(p=0.001). 근로시간제는 전일제인 경우 건

강관련 삶의 질이 시간제인 경우보다 높은 경향이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골관절

염 의사진단 여부는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이 건강관

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1). 변형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89, 저녁 및 밤 근무인 경우 0.881, 분할

근무 및 교대근무는 0.899로 분할근무 및 교대근무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12). 

3.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은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EQ-5D : F=9.655, p<0.001), 또한 고

려된 변수들과 건강관련 삶의 질(R2=0.154)의 변동을 

15.4% 설명하였다.

고려된 변수들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

준이 대졸이상인 경우(b=0.014, p=0.029), 골관절염 의

사진단 여부(b=0.037, p<0.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

령,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결혼상태, 가구원 

수, 수면시간, 고용상태, 주당제 근로시간, 변형 근로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Q-5D P-value

Sleeping time ≤5hours 140 0.881±0.068ab

<0.0016-8hours 757 0.892±0.041a

≥9hours 58 0.868±0.079b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ment 296 0.898±0.023
<0.001

Non-regular emplyment 659 0.884±0.057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955 0.109 0.001

Flexible schedule Day duty 806 0.889±0.044

0.112Working dinner 101 0.881±0.083

Split shift and Shift work 48 0.899±0.015

Work part time Full time work 658 0.893±0.037
0.002

Part time work 297 0.880±0.068

Osteoarthritis Yes 112 0.844±0.104
<0.001

No 843 0.895±0.032
ab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able 2. The Health-related Quality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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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시간제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 6기 2차 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교육수준과 골관절염 의사진단 여부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

이 대졸이상이고 골관절염 의사진단을 받지 않은 경

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

상으로 사회 진출이 높아졌으나 승진과 고용 측면에

서는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겠다. 즉,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고 월 가구 수입이 낮

은 경우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

데(Kim 2005), 이를 근거로 교육수준이 근로조건과 

영향이 있고 이와 관련해 신체적 건강 문제에 발생 

원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보고

되었는데(Kim 2012),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률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면 직장으로 복귀

하는 기간 또한 길어져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아진다.

한편 단변량 분석 결과,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

강관련 삶의 질 차이에서도 직장 여성은 건강에 대한 

유익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가정과 근로자라는 역

할에서 요구되는 업무로 신체활동의 시간은 부족하고

(Chae et al., 2013),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환경에서 오는 부담에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수면시간

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적정 수면시간인 6-8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업무상 스트레

스가 가장 높은 군에서 수면문제의 차이가 있다는 연

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Kim & Ko, 

2015). 고용상태는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보

다 유의미하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는데, 남성들

에 비해 여성은 육아와 채용 및 승진에 적지 않은 불

이익과 비정규직등의 불안정한 근로형태인 경우가 많

아 스트레스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주

당제 근로시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났고, 근로

시간제가 전인제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매주 일을 하고 보상

을 받는 자율적인 근로 환경 형태일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여성은 결혼 

후 육아와 가사 등으로 가정에서서의 역할 책임이 가

중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

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

련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갱년기와 같은 신체적 변화가 오면서 정

서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로(Lee & Choi, 2011) 

신체적 불편함과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Park, 2009 ; Yang & Yon, 

2009 ; Kim 2010 ; Choi et al, 2012).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높을수록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고용형

태와 같이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혼인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살펴 볼 때, 배우자가 직장이 있는 맞벌

이 부부일 경우 여성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사료된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

적인 부담에서 보호요인을 작용한다는 Jeong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가구원 수는 3명 이상일 때 여성 근

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Ezar & Deckman(1996)의 연구에서 6세 이하의 자녀

를 가진 어머니는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 보다 

직장과 가정 사이의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로 

볼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대화로 인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요인이 되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설계가 횡단면 연구

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을 직접적인 원인-결과(causality)관계로 단정할 수 없

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횡단면 연구의 제한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고려한 

종단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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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하

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사회학적 관점으

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Ⅴ. 결    론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부담으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기능이 약회될 수 있

으므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올 수 

있는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은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므로 이

들을 위한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부담을 고려한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한점으로 여성 근로

Characteristics Categories
EQ-5D

b P-value

Age 20-30 1

40-50 0.002 0.593

≥60 -0.010 0.11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Middle school 0.003 0.611

High school 0.010 0.084

≥College 0.014 0.029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100 1

≤100-199 0.013 0.051

≤200-299 0.001 0.862

≥300 0.003 0.601

Married state Married group 1

Partnerless -0.006 0.079

Number of household member 1 1

2 0.007 0.223

3 0.007 0.272

4 0.009 0.194

≥5 0.010 0.187

Sleeping time ≤5hours 1

6-8hours 0.002 0.577

≥9hours -0.014 0.050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ment 1

Non-regular emplyment -0.001 0.858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0.015 0.095

Flexible schedule Day duty 1

Working dinner -0.004 0.384

Split shift and Shift work 0.008 0.230

Work part time Full time work 1

Part time work -0.003 0.410

Osteoarthritis Yes 1

No 0.037 <0.001

F-value 9.655

P-value <0.001

Adjusted R2 0.154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able 3. Effects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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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경력, 업종 분류, 근로

시간, 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부담완화를 위해 근

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강화하도록 하여 더 많은 여성

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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